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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멕시코의 무역분쟁               17-02-11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은 외국과의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와는 그 알륵이 염려할 정도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텍사스 주에는 미국에서 폐기 되는 가정 제품의  고철을 녹여서 멕시코에 수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한 회사는 미국에서 고철을 녹여 생산하는 철을 수입하여 못을 만들어 홈 디포 (Home Depot)나 로 (Lowe)회사에  판매합니다. 그런 멕시코 회사 덕분에 미국의 건축 자재회사는 중국산 못과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철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농부들은 막대한 곡물을 멕시코에 판매합니다. 못과 곡물 처럼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멕시코는 상호 협력을 힘입어 대단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 부품들이 멕시코에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조립된 자동차가 미국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부역 정책을 실시하여 멕시코에서 조립될 지동차를  금지시키면 미국민의 자동차값은 30 내지 40% 이 비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주장 대로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수출품에 관세를 20% 부과한다면  연간 5,000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하고 양국에서  수백만 개 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에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의 덕으로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보았습니다.   소위 러스트벨트 (Rust Belt)라고 일컫는  오하요, 인디애나 주 등지에서 생산되던 제품을 멕시코의 근로자들이 시간당 2달러나 3달러를 받고 생산해주는 더택으로 멕시코는 부인할 수 없는 경제적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민 지난 대선에서 트럼씨는 이런 러스트 벨트에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씨는 이런 경제적 혜택이 멕시코로 갔기 때문에 미국은 러스 벨트 주에서  6,1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이런 현상은 아주 잘못된 북미 자유무역협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멕 국경을 하루만 봉쇄하면 중서부의 공장들은 가동될 수 없다”고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전문가인 루이스 델라 카에 (Luis de la Calle)씨는 천명했습니다. 사실 양국 간의 교역의 중요성은  일반 국민이나 트럼프 씨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밀접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멕시코는 미국의 두번 째로 큰 수출시장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부품을 받아 완성품으로 조립하여 미국에 면세로 들여오는 공장들은 미국이 곡급하는 천연 가스로 가동됩니다. 동시에 카타필러, 제너널 일렉트릭, 포드를 위시하여 수많은 미국 회사들이 미멕 교역의 덕으로 가동되고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공회의소는  600만 개의 일자리가 양국 교역에 의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멕시코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40%는  미국이 재조하여 멕시코에 수출하는 부품으로 생산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멕시코의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미국으로 유입되는 멕시코인 근로자의 수효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낮은 수라고 통계가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교역은 한쪽이 이기면 상대쪽은 패하는 식의 제로섬 (Zero Sum) 관계가 아님을 위정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끝  
